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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1월 26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인사교류대상자 30여명과 함께 만찬 중 말씀
위기는 기회입니다.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

여러분 반갑습니다. 걱정들 되시죠? 저도 걱정됩니다. 새로운 시험을 하는 

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장래가 명확히 보장되어있지 않은 벤처기업에 투

자해 놓은 기분입니다.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 기분입니다. 성공할 수도 있

고 이런 저런 부작용만 많아서 원망만 들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. 어떻든 

선택을 했습니다. 여러분은 좋은 기회를 선택한 것 일 수도 있고 그렇지 

않을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.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택한 

것인데 여러분은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고 국가에도 새로운 기회

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 

성공하기 바랍니다. 위기는 기회입니다. 여러분은 고위공무원단 제1기생이 

된 것입니다. 많은 후배가 여러분을 뒤따를 것이고 지켜볼 것입니다. 여러

분이 모범적으로 성공시켜 주기를 바랍니다. 어제 국무위원들과 북악산을 

등산한 후 식사를 하면서 다이나믹 코리아를 얘기했는데 너무 흔한 말이었

지만 다른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. 

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걸어온 길은 변화의 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모자

란 것 같습니다. 풍운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한사람이 사는 길이 좋

은 일만 있겠습니까. 비바람 불면 맞기도 하지만, 저는 운이 좋아서 화장

한 봄날도 있었고 시원한 가을바람도 맞았습니다. 

여러분은 한국이 국운이 있고 여러분도 국운이 융성할 때 풍운을 만났습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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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풍운을 헤쳐 나가서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풍운을 헤쳐 나

가 훌륭한 인생의 기록을 남길 것이라고 믿습니다.


